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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장애학생들의 통합학급 적응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

이은주1

<< 요 약 >>

본 연구는 초등학교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의 적응 경험을 탐구하였다. 통합교육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가운데, 장애학생들이 어떻게 통합학급에 적응해 나가는지를 그들의 관점에

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을 채택하여 초등학교 4~6학년 장애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두 가지 주요한 발견이 도출되었다. 첫째, 장애학생들은 통합학급 적응을 위해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제공되는 지원과 특수학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적 상황에 직면할 때 전략적 회피 행동을 취했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통합학급 

적응이 수동적 수용이 아닌, 주체성이 발현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둘째, 통합학

급 적응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또래 관계 형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통합학급에

서 의미 있는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의 사회적 통합과 학교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단순히 학업적 측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주체성과 적응 전략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며, 향후 장애학생들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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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관계없이 일반교육 환경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철학 및 실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21조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을 물리적으로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것을 넘어,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상적인 통합교육의 목표와 현실 사이

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며, 장애학생들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

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통합학급 적응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다. 

Schwab(2019)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은 학업 참여, 또래 

관계 형성, 사회적 통합 등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학생들은 통합학급에서 종종 사회적 고립(김동희, 박승희, 2008; 김현주 

외, 2016)과 낮은 자아존중감 문제(홍진희, 이은주, 2012; Krischler et al., 2019)에 직면하고 

있으며, 수업에서 장애학생들이 겪는 학업 적 어려움과 교육과정 접근성 문제(김순희, 이은주, 

2020; 박미혜, 권순우, 2019; 이은별, 박승희, 2020; De Vroey et al., 2016)도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에는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일반교육과정이 장애학

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윤민영, 최상배, 2021; 이은주, 

2023; Florian & Black-Hawkin, 2011) 장애학생들의 독립적인 활동과 참여를 제한하는 건물

의 구조나 배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의 제약(Pivik et al., 2002)도 장애학생들의 통합학급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더불어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박인환, 이승연, 2021; 변관

석, 2016; Bossaert et al., 2013)과, 개별화된 지원의 부족(김지영, 2022; Mitchell, 2014)도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장애학생

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합학급에 장애학생이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들은 개별 학생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은 장애학생들이 이러한 도

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들이 통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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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서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유머 사용'이나 '도움 제공'(Shah, 2007)등의 전략의 사용하기

도 하고 '공통 관심사 찾기'와 '친사회적 행동 보이기' 등의 방법(김용원, 2014; 이지연, 박춘희, 

2009; Petry, 2018)도 사용하고 있다. Bellini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들이 통합 상황에서의 불안 관리를 위해 '자기조절 기술'과 '사회적 스크립트' 사용 등의 전략을 

개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통합학급 수업에서도 장애 학생들의 시각적 보조 자료 활용, 

반복 학습, 또래 튜터링 요청 등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보고되기도 했고(김춘종, 김도윤, 

2016; Heiman & Precel, 2003) 나아가 장애학생들이 '시간 관리 전략', '보조 기술 활용', '교사와

의 적극적인 소통' 등의 방법(손지영, 허유성, 2014; Lombardi et al.,2021)으로 통합학급 학습

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겪는 스트레스 대처와 자기옹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발견들

이 있었다. Firth et al.,(2010)은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 찾기', '특정 관심사에 

집중하기' 등의 전략으로 통합학교 환경에서의 스트레스에 대처한다고 보고했으며, 장애학생들

이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표현하는 자기옹호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최승숙 외, 2012; Test 

et al.,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으

로 적응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이 장애학생들의 적응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통합교육 적응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는 장애학생들의 경험이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들의 약 80%가(교육부, 2023) 통합학급

과 특수학급을 오가면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두 환경 사이를 이동하면서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육 환경 간 학습 격차,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정체성과 소속감의 혼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중 환경'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들의 

교육적 경험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들의 통합학급 적응 경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었지만(구미숙, 최하영, 2016; 

김유희, 방명애, 2015; 이은주, 홍진희, 2012, 허희선, 박승희, 2011; Ferguson & Burch, 2018; 

Moran & Abbott, 2022), 교육 환경과 사회적 인식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이 주제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교육의 실행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장애

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상호작용 방식, 교사들의 통합학급 운영 역량, 그리고 학교 문화 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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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 적응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Avramidis 

et al., 2018; Saloviita,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초등학교 장애학생들의 통합학

급 적응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탐구하는 것이다. 장애학생들의 수업 참여, 또래 

관계, 그리고 다양한 학교 활동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자 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 연구 결과의 확인을 넘어, 변화하는 통합교육 환경 속에서 장애학생

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Connor(2020)가 주장하듯이, 장애학생들을 단순한 지원의 수혜자가 아닌 자신의 교육에 대

한 주체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적응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고자 한다. 물론 그동안도 장애학생들의 목소리를 청취하

려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경험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을 자신의 교육 경험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당사자의 시각으로 독특하고 본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목소리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 교육 현장의 실제

와 장애학생들의 내면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적 고리가 되어, 더욱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교육 실

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과 관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 경험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적응 전략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통합학급에서의 교수·학습 지원 방안,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 그리고 특수학급-통합학급 간 연계 방안 등 실제적인 교육적 지원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통합교육 실천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 장애학생들의 통합학급 적응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

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접근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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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적합한 방법론이다(van Manen, 1990). 이 방법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통합학급 적응과정에

서 겪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포착할 수 있다.

통합학급에서의 적응 과정은 개인적이고 상황 의존적인 경험이므로,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미묘한 뉘앙스와 맥락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현상학적 접근은 연구자의 선입견

이나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벗어나, 현상 그 자체에 충실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Creswell 

& Poth, 2018).

본 연구에서는 Smith, Flowers, & Larkin(2022)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방법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IPA는 참여

자의 주관적 경험과 그에 대한 개인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연구자의 해석 과정도 중요

시한다. 각 참여자의 고유한 경험을 상세히 분석한 후 참여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며, 

귀납적이고 반복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IPA의 특성은 장애학생들의 통합학급 적응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

에 내재된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IPA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고유

한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장애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심층 면담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연령 이상의 학생들로 한정한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녹취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며, 참여자들은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윤리적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IRB 심의 과정에서는 참여자 보호 

조치와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연구가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음을 승인받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충북 소재 2개교, 서울 소재 1개교, 경기 소재 2개교에 재학 중인 총 

5명이었다. 연구 참여자가 재학 중인 학교 선정 시, 통합교육 우수학교로 알려지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또는 통합교육 관련 심각한 민원이 제기된 학교는 제외하였다. 이는 

특수한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적응 경험을 이해하고자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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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 학급들이 

극단적인 사례 없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교

사 변인이나 학교 문화에 따른 적응 차이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이 보이는 적응 양상 자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참여자의 장애 유형

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이다. 연구 참여자 전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매일 일정 

시간 특수학급에서 개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 이름은 가명이다. 

2. 면담 질문지 

이 연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통합교육 관련 

선행연구들(곽수란, 이경호, 2022; 최유진, 김정란, 2014; 홍진희, 이은주, 2012)에서 확인된 

장애학생들의 주요 적응 영역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특히 통합학급에서의 수업 참여 및 적응,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대한 대처라는 세 가지 주제는 다수의 연구(임해주, 서효정, 2016; 최주

원, 이숙향, 2021; 허희선, 박승희, 2011)에서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핵심

적인 영역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각 주제별 세부 질문들은 장애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일화적 

접근(episodic approach)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수업이 어떠냐'고 묻는 대신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은 언제였나요?'와 같이 구체적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개방형 질문으로 만들어졌으나, 학생이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응답을 잘하지 못할 경우 보조 질문이나 선택형 질문을 활용하였다. 선택형 질문의 

이름* 성별 학교 소재 학년 장애 특수학급 수업 면담 및 관찰 

동근 남 경기 5 지적장애 국어, 수학 2023.04.03., 04. 05

윤우 남 경기 6
자폐성장

애
국어

2023.04.18., 04.20

2023.04.27

지안 여 충북 4 지적장애 국어, 수학 2023.05.23., 05.24

민성 남 충북 6
ADHD, 

정서행동
국어, 수학 2023.06.08., 06.09

준성 남 서울 5 청각장애 국어, 수학
2023.06.12., 06.13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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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아동의 대답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선택 답안의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제시하였

다. 

면담 질문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 장애학생들과 예비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학생들이 질문을 이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였으며 특수교사 1명과 통합교사 1명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면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질문

3. 면담 실시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통합학급이나 특수학급 교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에

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녹취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연구 출판에 동의를 받고 면담을 시작하였다. 미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담 시작 전에 간식

을 제공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이나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면담을 시작하였

다. 면담은 2023년 4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에 집중하는 

시간이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질문을 소화하기 어려워 학생 당 

2~3회씩 면담을 진행하였다. 총 면담 시간은 한 학생 당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묻거나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물어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응답의 신뢰도를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도

록 기다려주기, 되묻기, 촉진 질문(probe question)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면담 시 현장 노트

면담 
주제

구체적 내용

수업 

참여 및 

적응

통합학급 수업 및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경험 및 느낌, 통합학급에서 재미있는 수업 경험과 

이유, 힘들거나 지루한 수업 경험과 그 이유, 힘들 땐 어떻게 하는지, 수업 참여의 어려움과 

대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지원 및 지원에 대한 인식,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수업 대한 

인식,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룹 활동 경험 등

사회적 

관계 

통합학급 생활 전반에 대한 경험 및 느낌, 통합학급의 쉬는 시간이나 자유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통합학급의 친구 관계, 친구들과 주로 어떤 활동(놀이)를 하는지, 친구 

관계의 어려움,  통합학급에 대한 소속감, 친구들에게 도움 요청 경험 등

어려움

에 대한 

대처

통합학급에서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다고 느낀 경험 및 이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분, 

어려움에 대한 대처, 도움 요청 경험 및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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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면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면담이 이루어진 날 아침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관찰

을 했으며 이런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하는 이름이나 과목 등을 좀 더 쉽게 알아듣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특수교사나 담임교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에 제시된 면담 인용문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내용을 확인하여 문맥이 통하도록 문장

을 조금씩 수정하였으며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 대한 명칭은 가온반 5학년 2반과 같이 모두 달랐지만 인용문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면담 인용은 학생 이름과 면담 

날짜로 표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면담 해석의 신뢰성

이 연구는 자료의 코딩, 범주화, 주제화 등을 통해 5명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발견하

는 분석 과정을 거쳤다. 전사된 자료는  A4용지로 74페이지 분량에 달했으며, 분석은 여러 단계

를 거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해석 연구의 전통에 따라 분석하였다(Colaizzi, 1978; 

Smith, Flowers, & Larkin, 2022). 1단계는 면담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말과 사례들 간의 유사한 이야기를 발췌하면서 탐구 현상에 대한 윤곽을 파악

하였다. 2단계는 ‘통합학급 적응 양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진술을 파악하였으며 3단계

는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통합학급 적응 양상에 대한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4단계는 구성된 

의미를 7개의 주제와 3개의 범주로 조직화하였으며 범주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 

면담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특수

교사와 공유하여 자료의 왜곡과 과장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

의 경험이 적절하게 해석되었는지 확인하였다(Yin, 2018).  둘째, 연구 참여자의 통합학급 교실

을 하루 동안 관찰하여 면담 내용의 이해와 해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셋째, 삼각측정법

(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면담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병행하여 

면담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면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통합학급 교실 환경을 하루 동안 직접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면담에서 언급된 행동 

및 상호작용 등이 실제 교실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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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서술에 나타난 적응 양상과 실제 행동 간의 일치도를 평가하고, 면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행동 양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면담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해석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통합학급 적응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의 관찰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면담 자료에서 도출된 주제들이 이론적 

배경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면담에서 얻은 자료의 해석이 독립적인 관찰

과 문헌 검토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검증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III. 연구 결과: 지원의 활용, 전략적 회피, 그리고 또래 관계의 도전

본 연구는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자료에서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에서 7개의 

주제,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통합학급 적응 양상은 크게 지원의 활용 및 

능동적 참여, 전략적 회피 그리고 또래 관계의 도전으로 함축할 수 있다. 

  

<표 3> 면담의 의미 범주화

범주(categories) 주제 (Theme) 의미 있는 진술 모음

지원의 활용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때 

능동적/적극적 참여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을 선호함

다른 애들과 같은 활동을 즐김

수업과 학급활동에 참여 욕구 높음 

교사의 지원 인식하고 

시스템의 활용

개별화된 지원이 유용하다고 느낌  

특수교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특수학급에서 복습 

전략적 회피

학급으로부터 심리적 분리

혼자 게임, 그림 등에 몰두함

쉬는 시간 특수학급으로 감

특수학급에서 존재감 확인

못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함
못들은 척 함

지루한 척 함

교사의 관심 끌기 엎드려 있음

또래 관계의 도전: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또래와의 제한된 상호작용

통합학급 친구가 없음

특수학급 친구를 계속 호명하거나 친구에 

대한 대답 회피

친구를 가지고 싶음

체육시간 축구 피구 등 친구들과 같이 할 

활동을 계속 언급함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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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및 특수학급 활용: 능동적 참여와 자기 보호 

초등학교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 적응하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특수학급에서의 수업이나 특수교육실무원의 지원과 같은 가시

적인 도움 외에도, 통합학급 교사들은 1인 1역할 제도를 운영하거나 자리 배치를 적절히 조정하

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학생이 잘 통합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수정하고 수업 방식을 조정하는 세심한 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지

고 있다. 준성, 민성, 윤우, 지안의 사례는 이런 지원을 잘 인식하고 활용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자: 통합학급에서 좋아하는 수업은?
준성: 체육시간요.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체육시간에는 다 잘해요. 

편해요. 
연구자: 체육시간에는 뭐가 편해?
준성: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편해요. 선생님이 짝도 만들어 주고 좋아요. 같은 편끼리 있어서 

재미있고 축구 하면서 골도 넣고 체육은 잘하니까 좋아요. 
연구자: 선생님이 준성에게 공도 주고 줄넘기도 도와주고 그래?
준성: 음... 5학년 정미훈(체육전담교사)선생님이 저랑 애들이랑 같이 축구하고 공도 잘 

주고요. 줄넘기도 다 도와주고요.  
연구자: 선생님 없어도 애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뛰어 놀기도 해?
준성: 선생님이 같이 하니까 애들도 같이 하니까 괜찮아요. 정미훈 선생님이 안계시면 

박성호 선생님(통합학급담임교사)이 쉬는 시간에 같이 배드민턴도 쳐주고요 애들도 같이 
해서 좋아요. 

연구자: 선생님들이 준성에게 또 뭐해준 거 있어?
준성: 선생님이 옆에서 자주 알려줘요. 영어 시간에 한글도 알려주고요. 그림도 그려서 

발표 했어요. 특수학급에서는 영어로 게임도 했어요.(영어전담교사가 준성에게 제공한 개별
학습지에는 단어 옆에 한글로 뜻이 쓰여 있었고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에서 학습지 복습을 
시키고 있다) 통합학급에만 있으면 재미없는데 특수학급에도 가서 재미있어요.

연구자: 준성아 혹시 가끔 선생님이나 학생들 말이 잘 안 들릴 때도 있어? 그래서 준성이가 
선생님 가까운 자리에 앉니?

준성: 대부분은 잘 알아듣는데요. 가끔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영호(짝)
가 적어 줄 때도 있고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줄 때도 있어요. 

연구자: 선생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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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 선생님이 저를 보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 못하면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피곤할 때는 잠깐 특수학급에 가서 쉬어도 된대요. [준성, 2023.06.13.] 

연구자: 통합학급 수업 중에 재미있는 것은?
민성: 체육. 피구 했는데 던지기 피하기 다 재미있었고 잘했어요. 
연구자: 그렇구나. 체육 말고 다른 과목은 뭐가 재미있어? 
민성: 달리기 2등 했고, 수영도 잘했고...아무래도 체육이 재미있네요. 
연구자: 음악, 미술, 사회, 과학, 실과, 영어 과목 많잖아. 이중에 재미있는 거는 아예 없어? 
민성: 저는 솔직히 (과학 시간에)어떤 걸 써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해요. 저 진짜 틀리기 

싫어요.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도와줘서 하긴 하는데요. 수학은 특수학급에서 하니까 쉽고 
재미있고요. 과학시간에 장수풍뎅이가 물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짝하고 같이 하라
고 해서...음. 같이 하니 재미있지요. 

연구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뭐를 도와 줬는데?
민성: 아! 어려운 거는 말고 쉬운 거하라고 내 줬고요. 그래야 할 수 있어서..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고요. 재미는 있는데 어려워서... 특수학급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김민희 선생님(특수교사)이 다 알려줘요. 아 맞다. 짝하고 같이 탭에 적는 
거도 수영(짝)이가 다 알려줘서 풀기 쉬운데요. 다음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요. 

연구자: 아 선생님이 민성에게는 다른 쉬운 문제로 줬어?
민성: 제가 할 수 있는 거요.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해요. [민성, 2023.06.08.]   

연구자: 윤우는 통합학급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어떤 과목이 재미있어?
윤우: 오늘은 사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그래? 사회 시간에 뭐 했는데 재미있었어? 
윤우: 국토와 우리 세상 배웠는데 그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국토와 우리세상이 왜 재미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윤우가 수업 시간에 뭐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윤우: 제가 발표 했어요. 
연구자: 오 그래? 윤우가 발표 한다고 직접 말했어? 
윤우: 선생님이 정해 줬어요. 우리 동네 지도를 같이 그려서 제가 발표 담당이었어요.  
연구자: 선생님이 그런 거 정해주는 거 좋아?
윤우: 좋아요.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윤우, 2023.04.20.]

연구자: 통합학급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야?
지안: 식물에 물주기요! 제가 식물 물주기 담당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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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래? 식물에 물주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지안: 선생님이 당번 정해줬어요. 매일 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안, 2023.05.24.]

위에 발췌한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반복해서 여러 번 한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준성과 

민성은 체육시간 이야기를 틈만 나면 했으며 윤우도 발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즐거움을 읽을 수 있었

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통합학급 적응이 수동적 수용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협상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지속적인 협상 과정'이란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 

환경에서 자신의 필요와 능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준성의 경우 교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선생님이 저를 보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 못하면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

고 특수학급을 활용하는 모습("피곤할 때는 잠깐 특수학급에 가서 쉬어도 된대요")을 보인다. 

민성 역시 과학 시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교사의 개별화된 지원("어려운 거는 말고 쉬운 거하

라고 내 줬고요")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신의 노력 필요성을 인식하는("다음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협상 과정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때로는 

도전을 받아들이고(윤우의 발표 담당), 때로는 지원을 요청하며(준성의 짝꿍에게 도움 요청),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는(민성의 특수학급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통합학급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재정립하

고,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연구 참여자들이 특수학급을 단순히 '분리된 공간'이 아닌, 자신의 학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준성의 '통합학급에만 있으면 재미없는

데 특수학급에도 가서 재미있어요'라는 말과 민성의 '수학은 특수학급에서 하니까 쉽고 재미있고

요'라는 언급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학급에 대한 긍정적 의미화는 

양가적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능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학급으로의 일정시간 분리 되는 것을 합리

화하는 기제일 수도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잠재적으로 불편하거나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조차

도 자신과의 내적 협상을 통해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능동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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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능동적 참여와 적응의 과정이 항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학

생들은 때로 통합학급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그 중 하나가 '전략적 회피'로, 이는 단순한 도피가 아닌 자기보호와 적응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대응 방식이다. 다음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회피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더 자세

히 살펴보겠다.

2. 전략적 회피: 자기보호와 적응의 수단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다. 학업적 어려움,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

담, 그리고 때로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 등이 그들의 일상적 경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처하며 적응해 나간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그들의 ‘회피’ 행동이다. 이

는 단순한 도피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적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의 준성, 동근, 지안의 면담 내용은 회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장애학생들의 내면세계와 그들의 통합학급에서의 적응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 준성이는 수업 시간에 좀 어렵거나 지루할 때는 어떻게 해?
준성: 음...그럴 때도 있고요. 모를 때도 있고요. 
연구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준성: 내용이 어려울 때가 많아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연구자: 어려울 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 본 적 있어?
준성: 음...그냥 엎드려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엎드려 있으면 

제가 피곤한가 보다 그래요. 
연구자: 왜 어려운 것은 물어 볼 수도 있잖아 물어 보는 게 불편해?
준성: 굳이 모른다고 할 필요 없이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요. 애들도 보고 있고, 한 번도 

물어 본 적 없어요.  엎드려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연구자: 엎드려 있으면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안 해?
준성: 선생님한테 잘 안 들린다 하고 피곤하다 해요
연구자: 준성이가 모른 다는 것을 다른 애들이 아는 게 싫어?
준성: 엎드려 있는 게 나아요. [준성, 2023.06.13]

준성의 사례는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이 겪는 학업적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처 전략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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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준성은 수업 내용이 어려울 때 주로 책상에 엎드리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닌,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는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된다. 특히 준성이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또래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은 자존감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

다. 더불어 교사에게 피곤함을 핑계로 대는 모습에서는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도 엿보인다. 동근

과 지안의 면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 

연구자: 통합학급에서 혹시 힘든 거 있어?
동근: ... 
연구자: 쉬는 시간에 특수학급에 잘 온다고 하던데 특수학급에는 왜 가?
동근: 심심해서~ 통합학급에 그냥 있는 거 보다는 특수학급 가면 선생님들도 많고 좋아요. 

혼자 있는 거는 별로예요.  [동근, 2023.04.03.]

연구자: 혹시 수업 시간에 지안이가 하기 어려운 거 할 때는 어떻게 해?
지안: (웃으며)체육시간에 공 던지고 받는 게 어려워요. 실수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아프다고 안할 때도 많아요. 
연구자: 애들이 잘 못하면 뭐라고 하는데?
지안: 몰라요. 듣기 싫어요. 
연구자: 그래도 공 던지기 할 때 벤치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해?
지안: 아프니까 괜찮아요. 
연구자: 체육시간에 지안이가 잘 하는 거는 뭐야?
지안: 줄넘기, 인라인요.
연구자: 그런 거 할 때도 벤치에서 앉아 쉰 적 있어?
지안: 아니요. 그런 거는 다 해요. 애들이랑 같이 하는 거 재미있어요. [지안, 2023.05.14.]

동근과 지안의 사례는 준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학생들의 전략적 회피 행동을 잘 보여준

다. 동근은 통합학급에서의 외로움을 피해 특수학급으로 가는 전략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정서

적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인다. 지안의 경우 체육 시간에 어려움을 느낄 때 선택적으로 아프다고 

하며 활동을 회피하지만, 자신이 잘하는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

움과 또래의 부정적 반응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준성, 동근, 지안의 사례에 이어 윤우의 경우는 또 다른 형태의 전략적 회피를 보여준다. 윤우

는 통합학급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침묵 게임'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는 다른 양상의 회피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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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 내가 뭐 하는데 옆에서 애들이 말하면 좀 시끄럽고 짜증이 나. 
연구자: 그럴 때 윤우는 무슨 말해? 조용히 하라고 부탁해 봤어? 
윤우: 참아요.
연구자: 막 못 참을 것 같으면 어떡해? 화가 나지 않아?
윤우: 화가 나지만 화를 안내요
연구자: 혹시 윤우를 치고 가거나 때리거나.... 이런 친구는 없어?(사전에 교사로부터 윤우

가 학급에서 맞은 적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윤우: 오늘 있었는데 실수였을 수도 있고 일부러 했을 수도 있고. 쉬는 시간에 남자애들이 

놀아요. 저는 침묵 게임하고 있는데 제 책상을 쳤어요.
연구자: 침묵게임? 침묵게임이 뭔데?
윤우: 저 혼자 말 안하는 건데요. 내가 침묵게임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연구자: 그렇구나. 침묵게임 자주해?
윤우: 음... 자주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연구자: 침묵게임 재미있어?
윤우: 그냥 그래요. 그래도 게임이니까. 
연구자: 그런데 애들이 윤우 책상 치고 사과 안했어? 
윤우: 잘 모르겠어. 그럴 때....사과 한 적이 없어요. 
연구자: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한테 얘기해?
윤우: 아니요
연구자: 왜 얘기 안 해? 친구가 때렸다고 얘기해도 되잖아. 
윤우: 참았어요. 자주 그래요 
연구자: 참는구나. 왜 참아? 그냥 얘기를 하면 어떨까?
윤우: 그냥 사과했으니까 받아줘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 어차피 내 마음도 모를 거고. 

해결도 안 되니까. 그래서 굳이 얘기를 안 하고....또 이런 일이 반복 자주 반복 되고 해결도 
안 되니까

연구자: 그럼 맞거나 했을 때 힘들잖아. 그런 거 터놓고 이야기 하는 친구는 누구야?
윤우:....몰라요. 특수반 선생님에게 말해요. [윤우, 2023.04.20.]

윤우의 '침묵 게임'은 단순한 회피를 넘어서는 복잡한 심리를 보여준다. 이는 주변의 소음과 

자극에 대한 대응,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의 자기보호, 그리고 감정 조절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윤우는 이를 통해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며, 통합학급에서의 스트레스

에 대처한다. 특히 문제 상황을 특수학급 교사에게만 털어놓는 모습은 신뢰할 수 있는 지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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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장애학생들이 과제를 회피하거나 또래로부터 고립되는 행동은 

단순한 도피가 아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적응 메커니즘임을 알 수 있다. 준성의 엎드리기, 동근의 

특수학급 선호, 지안의 환자 역할, 그리고 윤우의 침묵 게임은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상황을 

회피하면서 자신을 숨기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들은 학생들이 통합학급이라는 도전적 환경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전략적 행동으로 비춰진다.  따라서 이러한 회피 행동을 단순

히 문제 행동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통합학급 적응의 최대 난관: 또래 관계

통합학급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

이다. 또래 관계는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문제를 넘어서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면담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그들이 또래 관계에서 겪는 복잡

한 감정과 상황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원하지만, 실제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대답에서 드러나는 모호함, 회피, 그리고 때로는 침묵은 이러

한 어려움을 반영한다. 특히 통합학급에서의 친구 관계와 특수학급에서의 관계 사이의 차이, 

그리고 과거의 친구관계에 대한 언급 등은 이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감을 암시한다.

이어지는 면담 내용은 윤우, 동근, 지안, 준성의 사례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경험

하는 친구 관계의 실태와 그들의 내면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통합교

육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의 사회적 통합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 동근이 축구 좋아한다고 했는데 체육시간 말고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애들이랑
축구할 때 있나?

동근: (시선 회피 하면서) 잘 몰라요. 
연구자: 통합학급에서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야?
동근: (딴 청을 피우면서) 몰라요. 
연구자: 짝과는 이야기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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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별로요. 
연구자: 그럼 동근이는 사람들이랑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해?
동근: 하.하.하. 재미있어요. 
연구자: 그렇구나. 그럼 통합학급에서 누구랑 이야기 하는 게 재미있어?
동근: 애들 과요.  
연구자: 애들이랑 무슨 이야기 해? 
동근: ... 몰라요. 축구 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연구자: 그렇구나. 축구 안할 때는 혼자 지내?
동근: 몰라요. 
연구자: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같이 노는 시간이 많아?
동근: .. 몰라요. 
연구자: 모른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다는 것일까?
동근: ...
연구자: 애들이랑 더 많이 같이 지내고 싶어? 
동근: 몰라요. 그냥 그래요.
연구자: 오늘은 통합학급에서 누구랑 말했어?
동근: 몰라요...
연구자: 그럼 특수학급에서는 말 많이 해?
동근: 그럴걸요. 그런데 애들이 별로 없어요. [동근, 2023.04.05.]

연구자: 지안은 통합학급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 뭐야?
지안: 노는 거요
연구자: 놀이 시간이 좋구나. 어떤 놀이가 좋아?
지안: 블록요. 
연구자: 아 불록 쌓기? 재미있는 놀이구나. 어떤 점이 재미있지?
지안: 친구들과 같이 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연구자: 친구들과 자주해? 블록 쌓기?
지안: (머뭇거리며) 잘 몰라요. 혼자도 해요. 
연구자: 친구 누구랑 블록 놀이 제일 많이 해?
지안: 하준이랑 한 번 같이 했어요
연구자: 또 다른 친구는?
지안: (다른데 쳐다보며) 선생님도 블록 좋아해요?
연구자: 블록 놀이 말고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건 또 뭐있어?
지안: 음...블록..블록...선생님 집 어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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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 지안이는 집에 갈 때 누구랑 가? 같이 집에 가는 친구 있어?
지안: 음... 잘 몰라요. 아 맞다! 오늘 미술 시간에 (친구들과)같이 색칠했어요. 
연구자: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 재미있어? 혼자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지안: 혼자는 심심하고 겁나요. 
연구자: 아..그렇구나. 지안이는 통합학급에서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게 많을까? 혼자 하는 

게 많을까?
지안:....몰라요. 
연구자: 지안은 친구들과 이야기 많이 해?
지안: 블록 쌓기 할 때요?
연구자: 아니 보통 때.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무슨 얘기해?
지안: 특수학급 가요. 
연구자: 특수학급 안 갈 때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무슨 애기해?
지안: .... [지안, 2023.05.23.]

연구자: 오늘 통합학급에서 누구랑 이야기 했어?
준성: 선생님~
연구자: 통합학급 친구랑은 이야기 안했어?
준성: 오늘은 안했어요.
연구자: 그럼 어제는 했어?
준성: 기억이 안나요.
연구자: 통합학급에서 선생님 말고 많이 이야기 하는 친구는 누구야?
준성:...동호.(동호는 특수학급 학생으로 같은 학년이고 다른 반이다) 동호랑 같은 학원 

다녀요. (동호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특별한 에피소드는 기억하지 못한다).
연구자: 수업시간에 활동할 때 가끔 선생님이 원하는 사람이랑 하라고 할 때 있잖아. 그럴 

때 누구랑 해?
준성: 수영이...동호.(수영이는 특수학급 학생이며 같은 학년은 아니다)
연구자: 그렇구나. 수영이 동호하고 친하구나. 그럼 점심시간에는 누구랑 같이 먹어?
준성: 음..선생님도 같이 먹고. 매일 달라요. 줄서는 대로. 
연구자: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집에 갈 때 같이 가는 친구 있어?
준성: 네~
연구자: 누구?
준성: (대답 안함)
연구자: 특수학급 친구와 같이 가? 
준성: 그럴 때도 있고요 [준성,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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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윤우는 학교에서 누구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윤우: 몰라요
연구자: 몰라? 그럼 선생님이 1 2 3 4 번을 말할 테니까 그중에서 누구랑 말하는 게 제일 

좋은지 한 번 얘기해 봐. 1번 엄마, 2번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 3번 특수학급 선생님, 
4번 친구.  누구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윤우: 친구.
연구자: 친구랑 얘기하는 게 제일 좋구나. 그럼 윤우는 통합학급에 친한 친구 있어? 
윤우: 어...아니요..
연구자: 그건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윤우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들어? 
윤우: 어.... 세 명 세 명 친한 친구가 세 명 있어.
연구자: 같은 반이야? 아니 다른 반? 
윤우: 다른 반.
연구자: 그럼 언제 친구였어? 
윤우: 한 두 친구는 2학년 때... ...한 명은 3학년 때
연구자: 그럼 같은 반 됐으면 엄청 좋았을 걸 그치? 떨어졌을 때 속상했겠다. 지금 같은 

반에는 그럼 친구 없어?
윤우: .........
연구자: 그럼 세 명 친한 친구는 자주 만나?
윤우:...한 명은 특수학급에서 만나고.. [윤우, 2023.04.27.]

이상의 면담 내용을 통해 보여지는 윤우, 동근, 지안, 준성의 사례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지

만, 공통적으로 또래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다.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학업이나 수업 참여와 같은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나름의 전략적 대처 방식을 발달시킬 

수 있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그러한 전략적 접근이 어렵다.  이들의 또래 관계 어려움이 소극적 

태도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친구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적이며,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근과 준성의 반복적인 ‘몰라요’는 그동안 

또래 관계에서의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방어기제로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이 과거의 친구를 언급하면서도 그 친구들이 현재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과거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사회적 기술의 결여로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의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중재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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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 조성과 비장애 학생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 

제공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 경험 전반을 탐구하고

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업 참여, 또래 관계, 그리고 학급 활동에서의 경험이 주요한 탐구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을 채택하여 총 5명의 초등학교 4~6학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통합학급 적응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한 발견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통합학급에 적응하기 위해 이중적 적응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제공되는 지원과 특수학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다른 한편으로

는 도전적 과제나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 자신을 의도적으로 은신시키는 전략적 회피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연구 참여자들의 통합학급 적응이 수동적 수용이 아

닌, 그들의 주체성이 발현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둘째, 통합학급 적응 과정

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또래 관계 형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통합학급에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이는 또래 관계가 장애학생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하기 어렵고 상대방인 또래의 인식과 태도에 크게 좌우되는 양방향적인 과정이기 때문으로 보인

다. 연구결과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요 발견은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 적응을 위해 '지원과 특수학급의 활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한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장애학생

들은 통합학급 적응을 위해 주어진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주체적 행위자이다. 둘째, 이러

한 전략의 활용은 통합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장애학생 개인의 노력이 상호작용(Booth & 

Ainscow, 2011)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가 제공하는 개별화된 지원, 수업 

자료 수정, 역할 배정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학급 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는 

환경적 장벽이 제거되고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때 장애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적응이 촉진된다

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박민정, 2014; Florian & Black-Hawkins, 2011; Shogre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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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교사의 실행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교사들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벽들을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효과적

인 전략들을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장애학생

의 수업 및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지원 제공이 일정 수준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통합교육 실행력,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제공 능력이 향상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견은 통합교육의 성공이 단순히 제도적 변화나 학생 개인의 노력

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교사의 전문성 및 실행 능력 향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 

해주고 있다(김영지 외, 2024).

더불어, 본 연구는 교사-아동 관계의 중요성과 그 다면적 영향을 부각시킨다. 연구 참여자들

은 자신들이 잘 참여하는 수업의 교사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 해당 교사가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호감 표현을 넘어서는 현상으로, 교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나타낸다. 교사의 지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는 교

사가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자,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통합

학급에 적극적으로 위치시키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단순

한 환경 적응을 넘어, 통합학급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자신을 정체화해 나가는 복합적이고 능동

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은 때때로 통합학급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

거나 여러 장벽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장애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특수학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처하려 한다는 점이다. 국내 

많은 연구들은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주의

를 기울이고 탐구하였지만(김유희, 방명애, 2015; 박미혜, 김수연, 2008; 이숙향, 안혜신, 2011),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적응해 나가는지, 특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발견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학급의 활용은 양가적으로 해석된다. P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에게 더 개

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통합학급에서 겪는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도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통합의 이상과 상충될 수 있는 

분리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을 통합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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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통합학급이 아직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히 포용적

이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두 번째 주요 발견은 장애학생들이 '전략적 회피'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에 대처한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분석한 결과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리기거나 그림 등에 혼자 

몰두하기, 쉬는 시간에 혼자 놀기, 특수학급으로 분리하기 등은 단순한 분리나 고립 또는 무기력

이 아니라 '은신'을 통한 자기보호 전략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첫 번째 발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학생들의 주체성을 다른 형태로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전략적 회피 행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수업 참여 거부나 도피나 무관심으로 해석하여 학생을 일으켜 세우거나 강제로 

참여시키려는 접근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장애학생이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안, 또는 압박감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전략 일 수 있으며,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자기보

호 수단일 수 있다(Boyle & Anderson, 2020). 그동안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장애학생들의 수업 

회피나 분리 행동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강영모 외, 2021; 정보권, 김은경, 2023; 한승희, 이소현, 2017).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근본적

인 원인과 의미를 장애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신' 전략을 자주 선택한다는 것은 통합학급 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통합학급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어려움을 공유하거나, 실수를 통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정서적 연결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Smith et al., 2018). 

즉, 연구 참여자들이 통합학급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빈번하다는 것을 방증한

다. 장애가 폭넓고 자연스럽게 수용될 때는 집단에서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데(박경옥, 

2022)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통합학급에 소속되고 적응하려는 의지만큼 충분한 수용을 경

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Walton & Brady, 2017). 그러므로 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문제행동으로 보고 수정하려는 접근보다는,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선행연구는 이런 기술을 학습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구미숙, 최하영, 2016).  

세 번째 주요 발견은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또래 관계'라는 

점이다. 면담에 참여한 5명의 학생 모두 통합학급에서 친한 친구를 떠올리지 못하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은 이들이 학급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

과 정서가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친구 관계에 대한 강한 욕구를 표현했다. 특히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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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통합학급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은 통합학급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반영한다. 그러나 상호작용은 대부분 

간헐적이고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며, 통합학급의 쉬는 시간에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고립

시키거나 특수학급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남경욱, 2024; 이은주, 홍진희, 2013; Smith et al., 2018)에서 

보여준 것처럼 통합학급 내 장애학생들의 또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고 짧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해준다. 친구 관계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학습과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점(Baumeister & Leary, 1995; Wigfield et al., 2022) 을 고려할 때, 이는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친구가 차

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친구가 없다는 것의 의미를 단순히 지나칠 수 없다. 친구의 부재는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정서적 안정, 자존감,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을 둘러싼 교사, 학부모, 학교 관리자, 정책 입안자들은 이 문제의 심각

성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장애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다. 

결론적으로 연구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주체적으로 적응하려 노력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주체임을 보여준다. 그들의 적응 

전략은 때로는 참여로, 때로는 회피로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주체적인 선택과 대응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자들은 이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통합교육 

환경을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통합교육 연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국내의 통합교육 연구들

은 주로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예컨대 교사의 전문성, 학교의 지원체계, 교수

적 수정 방안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제는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

가 더 풍부하게 이루어져 장애학생의 학교에서의 삶을 더욱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의 주체인 장애학생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교육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제약이 있는 장애학생들과

의 면담에서도 다양한 보완적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고, 장기간의 관찰과 반복적인 만남을 통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등 더 많은 장애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연구 방법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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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탐구가 필요하다. 첫째, 

장애학생들의 통합학급 적응 과정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오가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적응 전략이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

이 그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학생들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통합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긍정적인 적응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

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학교를 넘어선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어린 시절부터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가

정, 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통합교육이 단순히 학교 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사회 전반의 문화적 변화를 수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 논문 투고일: 2024. 9. 30.   ※ 논문 수정일:  2024. 11. 14.   ※ 게재 확정일 :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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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enomenological Inquiry into the Adaptation Experienc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Classroom

Lee, Eun Joo1

This study explores the adaptation experienc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Employ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rades 4-6 to understand their 

perspectives on navigating the complexities of inclusive education.

Two key findings emerged from the analysis. First, students with disabilities employed 

dual strategies for adaptation: effectively utilizing available support and special education 

resources while also engaging in strategic avoidance behaviors when faced with 

challenging situations. This reveals that their adaptation process is not a passive 

acceptance but a complex, multifaceted journey marked by agency and self- 

determination.

Second, peer relationships emerged a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in the adaptation 

process. Participants struggled to form meaningful connections with their peers in 

inclusive classrooms, significantly impacting their social integration and overall school 

experi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settings 

should extend beyond academic aspects to address social integration systematically. 

Moreover, recognizing and building upon students' agency and adaptation strategies is 

crucial in developing individualized support mechanism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inclusive 

education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educational programs aimed 

at achieving genuine inclus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Keywords : Element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lusive classrooms,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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